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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제일제당-공차, ‘쁘띠첼 미니 드링크 젤리’ 출시
CJ제일제당이 공차와 손잡고 ‘쁘띠첼 미니 드링크 젤리’를 선보
였다. 공차의 인기 음료 메뉴를 젤리 형태로 재탄생시킨 미니어
처 컵 디저트다. 비닐 필름을 뜯지 않고 제품에 동봉된 굵은 빨
대를 꽂아서 먹을 수 있어 취식 편의성을 높였다. ‘클래식 밀크
티 젤리’와 ‘자몽블랙티 젤리’ 등 2종으로 구성했다.

한국은행, 사상 첫 ‘빅스텝’ 단행

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.5%p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,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가중
등 후폭풍이 예상된다.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이창
용 한국은행 총재. 뉴시스

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한번
에 0.5%p 인상하는 사상 첫 ‘빅스텝’을 단행한 가운데,
서민들의 대출 이자 상환 부담 등 후폭풍이 점쳐진다.

뀫천정부지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영향
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

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
1.75%에서 2.25%로 0.5%p 인상했다. 한국은행이 빅
스텝을 단행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
사상 처음이다. 앞서 4월과 5월 두 회의에서 0.25%p씩
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,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
인상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.

한국은행이 ‘가보지 않은 길’을 선택한 데에는 심각
한 수준의 인플레이션(물가상승) 압력이 영향을 미쳤
다.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.22를
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.0% 뛰었다. 이는 외환위기 당
시인 1998년 11월(6.8%)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
높은 상승률이다.

통상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풀린 유동성
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물가상승 압력을 약화시키는
역할을 한다. 하지만 한국은행의 빅스텝에도 불구하고
당분간 물가상승은 이어질 전망이고, 그만큼 기준금리
인상기조가계속될것이라는게한국은행측설명이다.

또 한·미 기준금리의 역전이 임박한 것도 빅스텝의
중요한 배경이 됐다. 한·미 금리가 역전되면 더 높은
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출되고, 원화 가
치가 떨어질 수 있다. 환율 급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
오르고,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
문제다.

이날 빅스텝으로 일단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
(연준)의 기준금리(1.5∼1.75%)와의 격차는 상단이
0.5%p 벌어졌다. 하지만 연준이 26, 27일 연방공개시

장위원회(FOMC)에서 기준금리를 0.75%p 올리는 ‘자
이언트스텝’ 단행을 예고한 만큼, 이달 한·미 기준금
리 역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.

뀫대출자 이자 부담 불어날 듯
이런 상황에서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끌어다 쓴

‘영끌(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)’족과 ‘빚투(빚내서 투
자)’족 및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의
대출 이자 상환 부담 등 후폭풍이 점쳐진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기준금리를 0.25%p 올리는 ‘베
이비스텝’ 시 가계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는 약 3조
2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. 대출자 1인당
더 내야 하는 이자는 연간 약 16만1000원 정도다. 이를
빅스텝에 적용 시 2배의 수치가 나온다.

여기에 금리 상승의 영향을 곧바로 받는 변동금리
가계대출 비중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의 76.1%에 달
할 정도로 높은 것도 문제다.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저
금리 기조가 이어온 탓에 대출자들이 굳이 고정금리를
이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더 큰 문제
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된다는 점이
고, 시장의 관심은 벌써 8, 10, 11월에 열리는 한국은
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쏠리고 있다.

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“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

0.5%p 인상한 만큼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전망하고
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
0.25%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
고 보고 있다”며 “시장에서 연말 기준금리를 2.75∼
3.0%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기대”라고 했다.

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
의 대비책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
다. 고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은
행들만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과 함께, 윤
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치권과 금융
당국에서도 잇따라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내
고 있는 것이다.

11일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“이자이익이 과도
한지적정한지문제는주관적인이슈로, 일반국민시각
으로는 이자이익이 과도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”며 “금
융회사는이에대해답변할수있어야한다”고했다.

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.85p(0.47%)
오른 2328.61에 장을 마쳤다.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
12.40p(1.65%) 오른 763.18에 거래를 종료했다. 원·달
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.2원 하락한 1306.9원에 마
감했다. 이미 증시에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반영된 상
황이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으로
이어졌다는 분석이다. 정정욱 기자 jjay@donga.com

기준금리 0.5%p 한번에인상…물가잡힐까
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6% 상승
한은 “기준금리 인상 기조 계속될 전망”
美연준자이언트스텝예고…영향불가피
영끌·빚투족등의대출이자상환부담↑
고금리에대한은행의사회적책임론대두

현대자동차가
영화 ‘언차티드’
와 연계한 커스
터마이징 디자인
패키지인 ‘어드
벤처’를 추가하
고, 고객 선호 사

양을 기본화해 매력을 더한 2023 투싼을 출시했다.
어드벤처 패키지 모델은 2월 개봉한 언차티드에 등장

한 오프로드 SUV 이미지의 투싼 콘셉트 차량을 기반으
로 개발됐다. 신규 디자인된 블랙 컬러의 ▲전면 하단
범퍼 ▲휠 아치 및 측면 도어 가니쉬 ▲쿼터 가니쉬 및
리어 리플렉터 ▲후면 스키드 플레이트 ▲19인치 전용
디자인 휠 ▲전용 사이드스텝 등을 적용해 와일드한 느
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.

2023 투싼은 전체적인 상품성도 대폭 강화됐다. 모든
트림에 신규 사양인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와 진동경고
스티어링 휠을 기본으로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.

또한 현대차는 투싼의 엔트리 트림인 모던에 ▲8인치
오디오 ▲후방 모니터 ▲버튼시동 및 스마트 키를, 인기
트림 프리미엄에 ▲10.25인치 내비게이션 ▲블루링크
▲오토 디포그 ▲레인센서 ▲듀얼 풀오토 에어컨 등을
기본화했다.

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에는 1열 이중접합 차음유
리, LED 실내등을 기본으로 적용했으며, 터널 연동 자
동제어 기능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. 또한 2023
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과속 방지턱과 같은 둔턱 통
과시 모터 제어를 통해 쏠림을 완화시켜 승차감을 향상
시켜주는 이라이드(E-Ride) 기술도 기본 탑재했다.

판매 가격은 1.6 터보 가솔린이 2584만∼3530만 원,
1.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3009만∼3701만 원(개별
소비세 3.5% 적용 기준)이다.

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현대차, 상품성 강화 ‘2023 투싼’ 출시
영화 언차티드 디자인 패키지로 매력↑

모든 트림에 신규사양 기본 탑재…2584만 원부터

투싼 인테리어

신규 디자인 패키지 어드벤처가 적용된 2023 투싼. 사진제공｜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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